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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말씀.
-  오늘 본문 앞장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직접본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자.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가운데 세워
   놓고  천국에서 큰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어린아이의 첫째 특성은 =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자임 )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며 단순하게 엄마를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겸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 어린아이는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의식이 없으며, 쉽게 친해지며, 남의 잘못을 금방 잊어버리며, 자신의 잘못도 금방 잊어버립
   니다

 1. 우리 각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어린이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믿음으로 맡겨지고  또 맡겨지지 못하는 부분을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2.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 특성들이 나에게 나타나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며 나누어 보세요.

( * 위의 질문 이외에도 말씀을 들은 후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